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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석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Parental Happiness on th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Infants through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Seok-Weon Se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Sang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KSC)의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부모, 아
동 설문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이다.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모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며 부트스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happiness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on the latter'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473 mothers, fathers, and infant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parent and child questionnaires. The structural model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verified as showing an excellent model fi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mothers' happiness directly affected their infant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but the fathers' 
happiness did directly affect infant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Second, the infants' social 
competence directly affected their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irdly, both the mother's and 
father's happiness indirectly affected an infant'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his/her social competenc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Keywords : Mother’s Happiness, Father’s Happiness, Social Compet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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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삶 전체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차지하는 
유아기지만 이 시기의 경험이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커
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 중요
성이 강조된다. 특히 유아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신
체적, 정서적 발달은 유아기 이후의 발달과정에 지속적
이고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아기에 발현
되는 문제행동은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
험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기를 지나 학교부적응 문제
를 야기시켜 학령기의 비행 및 범죄 등의 문제행동 발현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유아기에 발생
하는 문제행동은 이후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발현되거나 이후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
구되었다[2]. 특히 최근 맞벌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
아교육기관의 취원 연령이 낮아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3,4]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유아기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방
송매체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 프로그
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은 발달상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대행동에 비추
어 봤을 때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적응능력 및 행동으
로 규정된다[2]. 즉 유아가 속한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
는 모든 행동들을 문제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갈등
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내재화 문제행동은 가
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 불안, 신체증
상, 위축 등을 포함한다[5]. 그러나 문제행동 양상이 공
격행동과 충동성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
과 달리 내재화 문제행동은 문제양상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학급의 일과를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과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6]. 하지만 
유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7]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이후 학령기의 불안장애와 심각한 우
울증상 등의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8]. 이렇게 선행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제
행동이 유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유
아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보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악화되지 않고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위험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성인들의 적극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
은 주로 유아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부모관련 변인들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유아의 개인적 특성변인 중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9-1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또래와
의 관계형성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초
등학교에서의 학습준비도를 포함해 유아기 이후의 삶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12,13]. 이렇게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
을 위해 유아가 주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
요한 역량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
활을 원활히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14,15].

구체적으로 선행연구[9,10]에서는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후 학령기에 이르러 내재화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
은 유아들은 학령기에 내재화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세 무렵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이 이후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내재
화 문제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11]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일
수록 높은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
통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관계
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것이 내재화 문제 감소로 이어
진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중
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모 관련변인을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
[16-18]에서 부모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밀접한 연관
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행복감이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행복감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
한 통합적인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부모의 주관적 요인
인 성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서부터 객관적이고 밖으
로 드러나는 학력, 직업, 연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러나는 중요한 변인이다[19]. 이에 따라 부모의 행복감
이 자녀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행복감을 포함하여 부모의 긍정
적 심리상태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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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환경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0]. 어머니의 행복
감은 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대인관계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2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우울감이 높아 
행복감이 낮고 부정적 심리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 자녀
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아버지의 행복감 역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을
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으로써[23]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문제행동은 물론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은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
머니가 행복할수록 친사회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등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또한 아버
지 역시 행복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친사회성,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변인들
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어
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아버지 변인 역시 함께 다룰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아버
지, 어머니 모두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
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살펴보
고 이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2014)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는 2008년
도 출생 유아들이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조사되어 총 
1,620명의 유아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부
모, 아동 설문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ontent division N %

Child’s 
gender

male 755 51.3
female 718 48.7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9 29.2
college 406 27.6

university 550 37.3
master 87 5.7

missing data 4 .2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97 27.1

college 299 20.3
university 615 41.8

master 156 10.6
missing data 6 .2

M(SD) min max
Child’s 
month 75.09(1.42) 72.0 79.0

Mother’s
age 36.81(3.69) 25.0 53.0

Father’s
age 39.28(4.00) 25.0 56.0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N=1473)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어머니의 행
복감, 아버지의 행복감이며, 종속변인은 유아의 문제행동
이다. 매개변인으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각 변인
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아래와 같다.

2.2.1 주관적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 Lyubomirsky와  Lepper[26]의 행복
감 측정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용하
였다. 총 4개의 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879
이며 아버지의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8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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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1 c2 c3 c4 d1 d2 d3 d4
a 1
b .42** 1
c1 .26** .16** 1
c2 .18** .12** .52** 1
c3 .24** .14** .70** .58** 1
c4 .21** .15** .61** .46** .70** 1
d1 -.23** -.10** -.21** -.18** -.23** -.26** 1
d2 -.23** -.10** -.17** -.18** -.23** -.32** .73** 1
d3 -.16** -.07** -.16** -.04 -.16** -.19** .46** .49** 1
d4 -25** -.12** -.30** -.24** -.34** -.45** .55** .58** .38** 1
M 5.24 5.31 2.52 2.01 2.25 2.37 1.71 2.46 1.26 1.36
SD 1.07 1.01 .35 .40 .33 .36 2.07 2.13 1.60 1.66
S -.55 -.20 -.34 .05 .06 -.27 1.57 1.00 1.85 1.78
K .38 -.48 -.78 .23 -.07 -.53 2.96 .84 4.62 4.48

a=mother’s happiness, b=father’s happiness, c1=self-control, c2=cooperation, c3=responsibility, c4=assertiveness, d1=emotional 
reactivity, d2=unrest/depression d3=physical symptoms, d4=withdrawal, 
**p<.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2.2.2 사회적 유능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Gresham과 Elliott[27]의 사회적 유능감 측정
도구를 Suh[28]가 국내에서 타당화 척도를 참고하여 예
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한 후 활용하였다. 총 32문
항, 4개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주장성(11문
항), 협력성(6문항), 자기통제(7문항), 책임성(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
점)’ 사이의 3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
장성의 신뢰도 Cronbach's α=.848이며 협력성 신뢰도 
Cronbach's α=.818, 자기통제의 신뢰도 Cronbach's 
α=.796, 책임성 신뢰도 Cronbach's α=.777이다.

2.2.3 내재화 문제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

해서 Oh와 Kim[29]의 유아 행동평가척도(CBCL 1.5-5)
를 활용하였다. 총 100문항,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
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 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내재화 문제행동을 활용하였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
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
위에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반응성 신뢰도 Cronbach's 
α=.740, 불안/우울 신뢰도 Cronbach's α=.724, 위축 

신뢰도 Cronbach's α=.650, 신체증상 신뢰도 Cronbach's 
α=.571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

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그리
고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은 기초분
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
계를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유아
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
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적식 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
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05~1.85, 첨도의 절대값은 .07~4.6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
규분포의 가정기준(왜도 절대값 2, 첨도 절대값 7이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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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C.R AVE

mother’s happiness

mother’s happiness1 .91 .028 38.832

.68
mother’s happiness2 .92 .029 38.914
mother’s happiness3 .78
mother’s happiness4 .65 .036 25.574

father’s happines

father’s happiness1 .91

.65
father’s happiness2 .92 .019 52.123
father’s happiness3 .73 .024 34.768
father’s happiness4 .63 .030 27.863

social Competence

assertiveness .78 .032 31.144

.61
responsibility .89 .030 34.825
cooperation .64 .038 24.677
self-control .79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withdrawal .68

.56
physical symptoms .56 .042 19.112
unrest/depression .87 .060 27.310

emotional reactivity .84 .057 26.969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만족하고 있어 모든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30].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신체 증상간의 상관관계
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하위변인인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주
장성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r=.12~.70 사이에 분포
되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 그리고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 하위변인인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주장
성과 유아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정서적반응성, 불안/
우울, 신체증상, 위축 변인과의 상관계수는 r=-.16-.45
에 분포되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3.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어머니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 유아의 사회적 유

능감,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x2=482.765, 
df=98, x2/df=4926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NFI, RFI, IFI, TLI, CFI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으며 RMSEA값이 0.52로 괜
찮은 적합도로 나났다. 변별하기 위해 요인부하량과 평
균분산추출(A.V.E)를 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
선 요인부하량의 경우 어머니의 행복감은 .65~.91, 아버
지의 행복감은 .63~.92, 사회적 유능성은 .64~.78, 문제

행동은 .56~.87로 모두 0.5 이상으로 잠재변인을 적절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C.R(Critical Ratio) 값이 1.96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1]. 또한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정도는 최소한 .50이상이면 적
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각 잠재변
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56~.68 수준으로 모두 .50이상
으로 측정되어 최소한 .50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
족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3.3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구조모형분석)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이론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성을 알아
보았다. 연구모형은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어머
니,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
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은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판단한다. x2=482.765, df=98, x2/df=4.770,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NFI, RFI, IFI, TLI, CFI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
으며 RMSEA값이 0.52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아버
지, 어머니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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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nal model of the impac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 β S.E. C.R. P

mother’s happiness →
social competence 0.75 .260 .009 7.914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231 -.199 .038 -6.000 ***

father’s happiness →
social competence .021 .077 .009 2.406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017 .016 .035 .502 .615
social competence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1.247 -.309 .127 -9.853 ***

mother’s happiness →

mother’s happiness1 1.061 .907 0.28 38.382 ***
mother’s happiness2 1.123 .922 .029 38.914 ***
mother’s happiness3 1.000 .776
mother’s happiness4 .927 .646 .036 25.574 ***

father’s happiness →

father’s happiness1 1.000 .915
father’s happiness2 1.015 .924 .019 52.123 ***
father’s happiness3 .839 .729 .024 34.768 ***
father’s happiness4 .844 .631 .030 27.863 ***

social competence →

assertiveness 1.011 .781 .032 31.144 ***
responsibility 1.046 .891 .030 34.825 ***
cooperation .928 .639 .038 24.677 ***
self-control 1.000 .787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withdrawal 1.000 .679
physical symptoms .793 .555 .042 19.112 ***
unrest/depression 1.642 .865 .060 27.310 ***

emotional reactivity 1.539 .836 0.57 26.969 ***

*p<.05, **p<.01, ***p<.001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final model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ocial competence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309*** .309***
mother’s happiness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199*** -.080** -.279***
father’s happiness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017 -.024* -.024*
mother’s happiness → social competence .260*** .260***
father’s happiness → social competence .077* .077*

*p<.05, **p<.01,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2022

306

3.3.2 최종모형 분석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최종
모형을 Fig. 1에 나타내고 각 변인의 경로계수를 Table 
4에, 그리고 잠재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과를 
Table 5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문제행동(β=-.199, p<001)에는 
부적영향을, 사회적 유능성(β=.260, p<001)에는 정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행복감
을 느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감소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행
복감은 유아의 문제행동(β=.016, p>.05)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유능성(β
=.077, p<.05)에는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은 문제행동(β=.077, p>.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주장성, 책임성, 협력
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
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
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0, p<01). 그
리고 아버지의 행복감 역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
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24, p<01).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
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
=-.199, p<00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
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β=.016, p>.0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β=.-024, p<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높은 행복감을 가진 어머니
들이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토대로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모한다는 연구결과[3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분리불안, 우울, 위축행동 등
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20].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이 긍정적 심리 특성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특
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에게서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27,33] 역시 본 연구결
과를 간접적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행복
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복감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행복감을 포함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관련 변인들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행복감은 아니지만 부정적 심리특성인 아버지
의 우울이 유아의 정서관련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4] 결과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역시 유
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
력, 사회적 지식을 이해는 능력, 대인과계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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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문제행동과 부적상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35]와 사회적 능력이 발달된 유
아가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결과[36]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사회적 유능
성이 높다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
를 통해 주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
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행복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여 유아의 내재화 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을 매개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각 변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내재
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각 변인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에서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발현되고 이는 자녀의 사회, 정서적 안녕
감을 높이고 결국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는 연구[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
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
적 유능성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내재
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및 지원들이 앞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기술을 향상시
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행복감을 포함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
히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로 부모들이 양육관련 정
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방
대한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
과 양육방법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자
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양육경
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8년 전인 
2014년 패널 자료로 시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이에 최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지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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